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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

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

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

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

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

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

된다.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

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법무부, 재외동포 체류자격 
일원화…국적 차별 없앤다

 ▶▶8면으로 계속

하버드, MIT 등 대학 학사학위 3년제로 단축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

사추세츠주가 학사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

는 ‘3년제 학사 과정’ 도입한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될만큼 부담

으로 작용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

리는 상황에서 보다 저렴하고 빠른 학위 취득 

경로를 열고자 하는 취지다. 최근들어 한 조사

결과 최근들어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전문기

술대학 졸업자들보다 높아지는 결과도 나왔

다.    

매사추세츠 고등교육위원회(Board of 

Higher Education)는 2월 10일 정규 120학점

보다 적은 학점으로 학사 학위를 운영하는 프

로그램을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통과시켰다. 각 대학이 관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

정된다. 

이번 표결에서는 위원  ▶▶6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고등교육위원회 3년제 학사 프로그램 규정 통과 
대니얼 앨런 하버드 교수, 3년제 학위 실험해야... 비용 낮출 수 있어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주가 10일 대학 3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 규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하버드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는 하버드 야드 존 하버드 동상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tel:+1-781-438-6170
http://www.songkkimlaw.com
tel:+1-339-224-1512
mailto:susan@prorealty.group
tel:+1-617-642-3156
mailto:won@bostonpremierrealty.com
tel:+1-617-780-1675
mailto:anna@kstadiumrealty.com
https://bostonkorea.com/news/%ED%95%98%EB%B2%84%EB%93%9C-mit-%EB%93%B1-%EB%8C%80%ED%95%99-%ED%95%99%EC%82%AC%ED%95%99%EC%9C%84-3%EB%85%84%EC%A0%9C%EB%A1%9C-%EB%8B%A8%EC%B6%95%EB%90%98%EB%82%98/
https://bostonkorea.com/news/%EB%B2%95%EB%AC%B4%EB%B6%80-%EC%9E%AC%EC%99%B8%EB%8F%99%ED%8F%AC-%EC%B2%B4%EB%A5%98%EC%9E%90%EA%B2%A9-%EC%9D%BC%EC%9B%90%ED%99%94%EA%B5%AD%EC%A0%81-%EC%B0%A8%EB%B3%84-%EC%97%86%EC%95%A4%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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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김정근 고문 별세, 연구와 산업을 
연결한 바이오 기업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바이오벤처의 선구자이자 오

스코텍의 창립자∙최대주주였던 김

정근 고문이 미국 보스턴서 2월 4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6세다

. 회사는 공지를 통해 사망 사실을 

전했다. 

고 김정근고문은 하버드 교환교

수로 보스턴과 인연을 맺었다. 1990

년대 후반  보스턴의 바이오 생태

계를 경험하며 연구와 산업을 연결

하는 구조에 주목했고, 이는 이후 

그가 바이오 벤처를 설립하는 계기

가 되었다.  

연구 중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보

스턴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보스턴에  제노스코 

(Genosco Inc.)를 설립했다. 제노

스코는 보스턴 지역의 연구 인프라

와 인력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며 글로벌 바이오 생태

계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가 설립한 제노스코에서 개발

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

제 레이저티닙 (상품명: 렉라자)은 

이후 유한양행과 얀센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상업화 단계로 이어지

며, 2024년 8월 FDA로부터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는 한국에서 개발된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사례다. 

김 고문은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를 졸업하고 생화학 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이후 미국 하버드 치과대

학 구강생물학 교환교수, 단국대 

치과대학 생화학교실 주임교수, 한

국생체재료연구소장, 한국바이오

벤처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 고문은 1998년 오스코텍을 설

립하며 회사가 연구 중심 신약개발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노력

을 기울였다.  그는 바이오 산업이 

장기간의 임상 개발과 반복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

보다 연구의 지속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서도 기존 연구

개발 계획과 사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

이 구축한 연구 중심 체계는 그의 

부재 속에서도 조직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B2 17호실에 마련되었다. 발인은 2

월 15일 일요일 오전 6시이며, 장지

는 경기도 광주시 시안가족추모공

원이다. 

<전체 기사 읽기>

 2월 4일 보스턴서 별세 12일 보스턴 떠나 한국으로 

오스코텍 창립자 고(故) 김정근 고문

월드컵 티켓 없는 팬, 보스턴 시청 광장서 
무료 관람∙응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시가 2026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 티켓이 없는 팬들을 위한 공식 

응원 공간을 시청 광장(City Hall 

Plaza)에 마련한다. 

주정부와 보스턴시 당국은 10일, 

월드컵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팬들이 함께 모여 경기를 시

청할 수 있는 ‘팬 페스티벌’ 장소

로 시청 광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

다. 이 행사는 6~7월 사이 총 16일간 

열릴 예정이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기자회견

에서 시청 광장을 “도시의 중심부

에 위치한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

하며, 최근 몇 년 전 진행된 광장 재

정비가 대규모 집회를 위한 공간 확

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설명했

다. 

우 시장은 “수천 명의 주민과 방

문객들이 도심에서 함께 응원하며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

어넣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동네 곳곳에서도 워

치 파티를 열고 지역 비즈니스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월드컵 기간 동안 보스턴 일대에 

200만 명이 넘는 해외 방문객이 찾

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개된 조감도에 따르면, 행사장

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한 경기 중계

와 함께 음식 판매대, 각종 엔터테

인먼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팬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

스턴 월드컵 조직위원회 ‘보스턴 

26’의 마이크 로인드 최고경영자

는 행사 세부 내용은 앞으로 수개월

에 걸쳐 확정될 것이라며, 입장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무료 행사

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한편, 관광기구 미트보스턴의 마

사 셰리던 CEO는 6~7월 폭스보로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인 

7경기가 지역 경제에 10억 달러 이

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

했다. 여기에는 약 1억 달러의 세수

와 9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시청광장, 2026 월드컵 공식 팬 페스티벌 개최지로 확정 
월드컵 경기장서 관람 못하는 팬들 시청 광장서 모여 시청 가능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EB%B0%94%EC%9D%B4%EC%98%A4-%EB%B2%A4%EC%B2%98-%EC%84%A0%EA%B5%AC%EC%9E%90-%EC%98%A4%EC%8A%A4%EC%BD%94%ED%85%8D-%EA%B9%80%EC%A0%95%EA%B7%BC-%EA%B3%A0%EB%AC%B8-%EB%B3%B4%EC%8A%A4%ED%84%B4%EC%84%9C-%EB%B3%84%EC%84%B8/
https://bostonkorea.com/news/%EC%9B%94%EB%93%9C%EC%BB%B5-%ED%8B%B0%EC%BC%93-%EC%97%86%EB%8A%94-%ED%8C%AC-%EB%B3%B4%EC%8A%A4%ED%84%B4-%EC%8B%9C%EC%B2%AD-%EA%B4%91%EC%9E%A5%EC%84%9C-%EB%AC%B4%EB%A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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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미술관 음력 설날 행사 19일 목요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음력 설날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올해는 2월 19일 목요일 보스턴 미술

관(Museum of Fine Arts,MFA)에

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후 5시부터 10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최소 5달러 

이상의 자유 가격(pay-what-you-

wish)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행사 당

일에 방문하면 설날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것뿐 아니라 미술관의 다른 

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주관한 보스턴 한

미예술협회 측은 “ 가족 단위 방문

객들에게 뜻깊은 문화 체험의 기회

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문화 프로그램으로 ‘설날 

축하: 한국 음악, 무용, 세배 그리고 

한복 (Celebrate Seollal: Korean 

Music, Dance, Sebae and Han-

bok)’이 5시 30분부터7시 30분까지

, 갤러리 168에서 진행된다. 두 차례

의 세배 시연을 비롯해 전통 무용가

인 이한나 씨와 무용단의 공연, 그리

고 박지혜 연주자의 설장구가 펼쳐

질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많은 관람객

의 호응을 받았던 ‘한복 입어보기

’가 준비되어 있다. 

올해의 한국 프로그램은 특별히 

전통음악부터 K-팝까지 폭넓은 한

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

며, 현장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

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기념품

도 제공될 예정이다. 

설날의 의미와 전통 문화를 보스

턴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이 행사

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와 여

러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꾸준히 지

원하며 협력해 왔다. 올해에도 이 행

사는 지역 주민과 한인 커뮤니티에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정보> 

MFA음력 설날 특별 행사(Lunar 

New Year Special Event) 

장 소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5

시-10시 

상 세  정 보 : 

https://www.mfa.org/event/spe-

cial-event/lunar-new-year 

주의: 모든 가방은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백팩, 큰 사이즈의 가방, 

액체류(손 소독제, 선스크린, 외부 

음식과 음료 포함)는 반입할 수 없다 

(약품이나 종교적 필요에 의한 것은 

제외). 가방을 지참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가로 11인치와 세로 15인

치보다 크기가 큰 가방은 코트 룸에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설날의 클래식 피아노 트리오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피아니스트 정현주, 바이올리

니스트 싱센린(Sing-Shen Lin), 

첼리스트 팅젠첸(Ting-Zhen 

Chen)이 보스턴에서 설날을 맞아 

피아노 트리오 연주회를 개최한

다. 

연주회 제목은 “Lunar New 

Year Concert”로, 한국, 대만, 중

국의 전통 선율을 현대적인 감각

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꾸

며진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민요

인 아리랑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음악을 삼중주(trio)로 선보이며, 

청중과 함께 새해의 희망과 기쁨

을 나누는 의미에서 무대를 꾸몄

다.  

공연은 2월 17일 화요일 오후 7

시, 알링턴스트리트처치(Arling-

ton Street Church, 351 Boylston 

Street, Boston) 에서 열린다. 

정현주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샌프란시스

코 음악원(San Francisco Con-

servatory of Music)에서 학사, 미

시간  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석사, 보스턴 대학

교(Boston University)에서 피아

노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싱센린과 팅젠첸과 함께한 이

번 트리오는 오는 3월에도 소나타 

중심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현주는 “설날을 맞아 음악

을 통해 한·중·대만의 문화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

간을 마련했다”며 “전통 선율

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음악을 매개로 청중과 소통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체 기사 읽기>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B%AF%B8%EC%88%A0%EA%B4%80-%EC%9D%8C%EB%A0%A5-%EC%84%A4%EB%82%A0-%ED%96%89%EC%82%AC-19%EC%9D%BC-%EB%AA%A9%EC%9A%94%EC%9D%BC-%EA%B0%9C%EC%B5%9C/
https://bostonkorea.com/news/%EC%84%A4%EB%82%A0%EC%9D%98-%ED%81%B4%EB%9E%98%EC%8B%9D-%ED%94%BC%EC%95%84%EB%85%B8-%ED%8A%B8%EB%A6%AC%EC%98%A4-%EC%97%B0%EC%A3%BC%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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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마트, Grand BK F&B 프렌차이즈 미 전역 가맹 사업 본격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 Mar의 프랜차이즈 전문 자

회사 BK프렌차이즈(BK Fran-

chise)가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텐싸우전드(Ten Thou-

sand)와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

드 라미베이커리∙카페(L’AMI 

Bakery & Café)를 중심으로 미

국 시장 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 확대하며, 함께 성장할 가

맹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 

미국 내 아시안 F&B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BK Franchise는 검증된 운영 시

스템과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을 공

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 텐싸우전드, 2026년 미 전역 

20개 매장 순차 오픈… 글로벌 커

피 시장의 신흥 강자[로고/사진 제

공=BK Franchise] 

뉴욕에서 시작된 텐싸우전드

는 세련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고품질 스페셜티 커피를 앞세워 

MZ세대와 커피 애 호가들을 동

시에 사로잡았다. 특히 운영 효

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을 구축

해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모델로

서의 가치 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텐싸우전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총 20건의 가맹 계약

을 성사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

를 거두었으며, 해당 매장들은 

2026년부터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

정이 다.  

이미 호주, 대만, 베트남 등 글

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보

유한 만큼, BK 프랜차이즈는 

2026년을 본격적인 도약의 원년

으로 삼고 신규 파트너 모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라미베이커리∙카페, K-베이

커리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

석… 프리미엄 시장 안착  

함께 전개 중인 라미베이커리∙

카페는 한국 베이커리의 섬세한 

감성과 프리미엄 디저트를 현대

적으로 재해석한 카 페형 베이커

리 브랜드다. 최근 뉴욕 그레이

트넥 H 마트 몰에 신규 매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데 이어, 

2026년 상 반기에는 뉴저지 포트

리 H 마트 내 매장 오픈을 앞두

고 있다. 

라미베이커리∙카페는 현재 직

영점 및 전략 매장을 통해 브랜

드 인지도 강화에 주력하며, 향

후 인숍(In-Shop)과 로드 숍

(Stand-Alone) 매장 모델을 아

우르는 유연한 확장 전략으로 가

맹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BK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2026년은 텐싸우전드와 라미

베이커리∙카페가 미국 주요 상권

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 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

단순한 매장 확대를 넘어, 가맹

점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

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BK 프랜차이즈는 각 브

랜드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가맹 

전략을 통해 신규 파트너를 모집

하고 있으며, 자세한 가 맹 문의

는 공식 이메일 및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하버드, MIT 등 대학 학사학위 3년제로 단축되나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크리스 가브리

엘리 위원장과 패트릭 터트와일러 교육

장관, 하버드대 대니얼 앨런 교수 등이 

찬성 측에 섰다. 가브리엘리 위원장은 

“위원회는 혁신에 대해 사려 깊으면서

도 친혁신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한 매사추

세츠 대학이 원하고 있는 혁신을 책임 

있게 추진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

다. 

반면 1199SEIU 트레이닝·고용기금

의 하닌 체르나우와 브리지워터주립대 

교육·보건과학대학 전 학장 리사 바타

글리노는 반대표를 던졌다. 

3년제 학사 과정은 학비 부담을 낮추

고 학생들이 더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오랫동안 논의

돼 왔다. 유럽의 많은 대학들은 이미 3년

제 학사 학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디

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단축형 학사 

프로그램을 실험 중이다.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메리맥 칼리지는 최근 몇 년간 3

년제 학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하버드대 전 예산 책임자이자 현재 대

학이사회협회(Association of Govern-

ing Boards of Universities and Col-

leges) 소속인 래리 래드는  “왜 4년이

어야 하는지에 대해 신성불가침한 이유

는 없다”며 “사실 아무도 명확히 모른

다”고 말했다. 

대니얼 앨런 교수는 지난해 한 행사에

서 대학들이 학생 비용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4년제 대

신 3년제 학위를 실험해야 하며, 이는 비

용 부담을 상당히 빠르게 낮출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규정 통과는 곧바로 3년제 학위

가 전면 도입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매사추세츠 고등교육 체계가 보다 유연

한 학위 구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신

호로 해석된다. 일단 3년제 과정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점차 이 프로그램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3년제 학사학위가 하버드, 

MIT 등의 명문대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에서는 굳이 3년제가 아니어

도 AP 학점 이수, 여름학기 수강 등으로 

조기 졸업이 가능하며, 학생층들이 비용

보다 명성과 경력을 중요시 여길 가능성

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비용 절감과 빠른 취업을 중요

시하는 주립대 및 공립대 등은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렴

하고 빠른 학위’를 원하는 학생들일수

록 실무와 직업 전공이 강한 대학을 선

택하고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https://mass.gov/youthgambling
tel:+1-508-799-4488
mailto: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https://bostonkorea.com/news/h%EB%A7%88%ED%8A%B8-grand-bk-fb-%ED%94%84%EB%9E%9C%EC%B0%A8%EC%9D%B4%EC%A6%88-%EB%AF%B8-%EC%A0%84%EC%97%AD-%EA%B0%80%EB%A7%B9/?page=2
https://bostonkorea.com/news/%ED%95%98%EB%B2%84%EB%93%9C-mit-%EB%93%B1-%EB%8C%80%ED%95%99-%ED%95%99%EC%82%AC%ED%95%99%EC%9C%84-3%EB%85%84%EC%A0%9C%EB%A1%9C-%EB%8B%A8%EC%B6%95%EB%90%98%EB%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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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스퀘어 수놓은 한국의 유산…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욕> 개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의 국가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규모 홍보 행사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뉴욕한국문화원과 함께 2월 11일 뉴

욕에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 행사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 욕 (Korea on Stage in New 

York)’을 개최했다.  

행사의 시작은 세계적인 광고 무

대인 타임스스퀘어였다. 지난 9일부

터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의 국가유산을 소개하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으며, 전통공예와 궁중

무용 등 K-컬처의 뿌리를 감각적으

로 담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오후에는 타임스스퀘어 광장

에서 특별공연이 펼쳐졌다. 춤누리 

한국전통무용단과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이 선보인 ‘Wishes in Mo-

tion Times Square’ 공연에서 모듬

북, 소고춤, 진도북춤 등 한국 전통예

술이 이어지자 관람객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공연 후 배포된 갓 모양 홍

보물도 큰 인기를 얻으며 조기 소진

됐다. 

같은 날 저녁 뉴욕한국문화원에서

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이 열렸다. 문화예술계 인사와 외교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허민 국

가유산청장은 최근 K-콘텐츠로 주

목받는 가수 케빈 우에게 ‘국가유

산 방문자 여권’을 전달했다. 이는 

한국 방문을 통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상징적 초청 의미를 

담고 있다. 

허 청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문

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한국의 국가

유산을 소개하게 되어 뜻깊다”며 

“K-컬처의 인기 이면에는 수천 년

간 이어온 한국 유산의 깊이와 아름

다움이 있음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공

연·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12

일부터 진행되는 전통예술 공연과 

정관 스님이 함께하는 사찰음식 클

래스에는 예약 시작과 동시에 1,700

명 이상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

였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제작된 ‘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완료하며 도장을 모으고

, 색동 및 갓 열쇠고리 등 기념품을 받

는다.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을 직

접 방문해 국가유산을 보고 싶다”

는 소감을 전했다. 

자세한 행사정보는 국가유산 방문 

캠 페 인  공 식  홈 페 이 지

(www.kh.or.kr/visit) 와 뉴욕한국문

화원 (www.korean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법무부, 재외동포 체류자격 일원화…
국적 차별 없앤다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동포의 안

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

이다. 

그동안 F-4 비자는 주로 미국

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

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

아, 동남아시아 등 개발 도상국 

출신 동포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첫날인 오

는 12일 동포 단체와 동포체류지

원 센터,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취지

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1면에 이어서

https://mass.gov/dontmissout
https://bostonkorea.com/news/%EB%89%B4%EC%9A%95-%ED%83%80%EC%9E%84%EC%8A%A4%EC%8A%A4%ED%80%98%EC%96%B4-%EC%88%98%EB%86%93%EC%9D%80-%ED%95%9C%EA%B5%AD%EC%9D%98-%EC%9C%A0%EC%82%B0/
https://bostonkorea.com/news/%EB%B2%95%EB%AC%B4%EB%B6%80-%EC%9E%AC%EC%99%B8%EB%8F%99%ED%8F%AC-%EC%B2%B4%EB%A5%98%EC%9E%90%EA%B2%A9-%EC%9D%BC%EC%9B%90%ED%99%94%EA%B5%AD%EC%A0%81-%EC%B0%A8%EB%B3%84-%EC%97%86%EC%95%A4%EB%8B%A4/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Brookline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
����������
�������������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광고The Boston Korea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9



(현재 영업중)

종합  The Boston Korea2026년 2월 13일 금요일

978.870.0508  
978.870.004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잦은 폭설, 매사추세츠 주택 지붕의 '아이스댐' 비상…
업체들에 전화폭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매사추세츠 전역에 

잦은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가 이

어지면서 주택 지붕에 형성되는 

‘아이스댐(ice dam)’으로 인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브는 10일 아이스댐 

제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몰리

면서 관련 업체들은 밀려드는 문

의와 작업 의뢰를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겨울 매사추세츠 상당수 지

역에는 2피트가 넘는 적설량이 기

록됐고, 강한 추위와 함께 맑은 날

씨가 반복되면서 지붕 위 눈이 녹

았다 얼기를 되풀이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처마 끝

에 얼음이 둑처럼 쌓여 물길을 막

는 아이스댐이 형성되고, 녹은 물

이 지붕 아래로 역류해 천장과 벽 

내부로 스며드는 피해가 발생한

다. 

지역 지붕 공사업체들에 따르

면 최근 2주 사이 문의가 폭증했

다.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한 한 

업체는 500여 건의 부재중 전화가 

발생했으며, 폭주하는 일감에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쉬

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급증하자 미네소타 등 

타 주(州)에서 아이스댐 제거 전

문 인력과 장비가 뉴잉글랜드 지

역으로 이동해 작업을 돕고 있다. 

이들 전문 업체는 고온 스팀 장비

를 사용해 얼음을 녹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전문가들은 망치

나 도끼로 얼음을 깨거나 토치 등 

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붕 파

손이나 화재 위험이 커 매우 위험

하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최근 한 주택 소유주가 

블로토치를 이용해 얼음을 녹이

려다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

됐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뉴잉글

랜드에서 눈이 여러 차례 쌓인 뒤 

한파가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

면서 아이스댐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러도 겨울철 햇빛 과 주택 내부 열

로 인해 지붕 표면에서는 부분적

인 해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 

지붕위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

복하며 처마끝에 커다란 댐을 형

성해 고인 물이 집안에 스며들게 

된다. 문제는 많은 주택 소유주들

은 실내에서 누수가 시작된 뒤에

야 사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눈이 많이 쌓

인 뒤 가능한 한 빨리 지붕 아래쪽 

눈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잡이가 달린 루프 레이크(roof 

rake)를 이용하면 지상에서 비교

적 안전하게 처마 근처 눈을 치울 

수 있다. 높은 지붕의 경우 홈디포 

등의 웹사이트에서 약 100여 달러

에 긴 루프레이크를 구입할 수 있

다. 다만 지붕 위 작업은 추락 위

험이 커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 도

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붕 위 눈

을 제거하는 작업은 주택 규모와 

지붕 경사, 접근성, 적설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0달러 정도다. 

스팀을 이용한 아이스댐 제거는 

시간당 1,000달러이며 최소 2시간

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 부담이 

훨씬 커진다.  

전문가들은 “누수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내부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며, 폭설 이후에는 

지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조기

에 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한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곳곳 눈더미에 주민 불만 폭증… "동네마다 
제설 격차" 지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최

근 폭설로 보스턴 전역에 쌓인 대형 눈

둔덕(snowbanks)를 두고 주민들의 불

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주민

들은 제설 상태가 동네마다 크게 다르

다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도체스터에 거주하는 25세 잭 데이비

스는 출퇴근길 불편을 호소했다. 그는 

인도가 눈으로 막혀 차도로 걸어야 하

는 경우도 있다며 “시포트 지역은 길

이 깨끗한데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다

”고 말했다.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

음에도 지역 간 체감 차이가 크다는 것

이다. 

보스턴에는 지난 1월 24일 폭설로 약 

2피트 가까운 눈이 내린 후 한 두차례 

폭설이 이어져  2주 넘게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스턴글로브 

분석에 따르면 첫 폭설 이후 이번 주 초

까지 시에 접수된 눈 관련 민원은 7,900

건을 넘었다. 민원은 도체스터, 사우스

보스턴, 사우스엔드 등에 집중된 반면 

시포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우스엔드 일부 구역에서는 이틀 

사이 15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찰스타

운과 사우스보스턴의 특정 교차로 주

변도 두 자릿수 민원이 이어졌다. 주민

들은 골목길과 인도 제설이 특히 미흡

하다고 지적한다. 

보스턴 시는 제설팀이 주요 도로와 

상업지구, 교통 허브를 중심으로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으며 모든 동네를 대

상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

다. 또한 시포트와 백베이 일부 지역은 

대형 건물주들이 사설 업체를 통해 별

도 제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도 제설 책임을 둘러싼 혼

선이다. 시 규정상 인도는 건물주가 치

워야 한다. 시는 현재까지 3,600건이 넘

는 제설 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 가

운데 일부는 MBTA에도 부과됐다. 그

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 보행로 

관리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이 타

당하냐는 불만도 나온다. 

적설 처리 공간 부족도 현실적인 한

계로 꼽힌다. 시는 13곳의 ‘스노 팜’

을 운영하며 눈을 모아 녹이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2015년 폭설 

당시 시포트에 쌓인 거대한 눈더미가 

여름까지 남아 있었던 사례도 다시 회

자되고 있다. 

기상 여건도 악재였다. 폭설 이후 보

스턴은 9일 연속 북극한파가 이어지며 

눈이 쉽게 녹지 않았다.  다만 최근 낮 

최고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도로 곳

곳에 슬러시가 생기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해빙 조짐도 나타나고 있

다. 주민들은 이번 기온 상승이 보행 환

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보스턴 시장은 현 제설 시스템이 복

잡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

며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의회 일

각에서는 자원봉사 기반 ‘스노 코어

’ 도입 같은 대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자전거도로를 직접 

치우는 등 자발적 제설에 나서고 있다. 

보스턴은 지난 몇 년간 폭설을 겪지 

않아 사실상 폭설후 처리 과정에서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도 폭설 후 쌓인 눈처리와 눈을 

치운 후 마련한 주차공간과 공간확보

표식(Space Saver)을 두고 다툼과 논

쟁을 이어가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최근 폭설·한파 반복에 지붕 손상·누수 피해 속출..조기 지붕 제설이 피해 막아 

10

지붕의 눈이 햇살과 집안의 열로 인해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면서 아이스댐을 형성한다

인도는 건물주가 치우는 게 보스톤 규정…불합리 반발도 

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tel:+1-781-454-1357
https://bostonkorea.com/news/%EC%9E%A6%EC%9D%80-%ED%8F%AD%EC%84%A4-%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C%A3%BC%ED%83%9D-%EC%A7%80%EB%B6%95%EC%9D%98-%EC%95%84%EC%9D%B4%EC%8A%A4%EB%8C%90-%EB%B9%84%EC%83%81%EC%97%85%EC%B2%B4%EB%93%A4%EC%97%90-%EC%A0%84%ED%99%94%ED%8F%AD%EC%A3%BC/?page=1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A%B3%B3%EA%B3%B3-%EB%88%88%EB%8D%94%EB%AF%B8%EC%97%90-%EC%A3%BC%EB%AF%BC-%EB%B6%88%EB%A7%8C-%ED%8F%AD%EC%A6%9D-%EB%8F%99%EB%84%A4%EB%A7%88%EB%8B%A4-%EC%A0%9C%EC%84%A4/


광고The Boston Korea 112026년 2월 13일 금요일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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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불만 고조…시장전체서 제품크기 작아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

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

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

tion)’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지

만 실제로는 용량을 줄인 소형제품

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

과가 나왔다.  

매사추세츠대(UMass)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제품의 용량을 몰래 

줄이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기업들이 더 

작은 신규 제품을 추가로 출시하며 

가격을 일반용량보다는 상대적으

로 높게 책정했다.  

이 연구의 책임저자인 크리스천 

로하스 경제학 교수는 “우리는 이

를 단순한 슈링크플레이션이라 부

르지 않는다”며 “현상은 그것보

다 더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즉

, 개별 제품이 줄어든다기보다 시장 

전체에서 평균적인 제품 크기가 작

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포장 식품을 분석한 결과, 평균 용

량은 약 15%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

은 특히 당분이 많은 식품에서 두드

러졌고, 단위가격 표시 규제가 약한 

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존 제품이 실제로 용량을 

줄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예를 들어 

20온스 음료가 그대로 판매되는 동

시에 8온스 소형 제품이 새로 출시

되는 식이다. 이 경우 시장의 평균 

용량은 줄어들지만, 기존 제품이 사

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과는 다르다는 설

명이다. 

그럼에도 소비자 부담은 비슷하

게 느껴질 수 있다. 소형 제품이 상

대적으로 높은 단위가격으로 책정

되면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로하스 교수

는 “소비자들은 온스당, 개수당 가

격을 기준으로 보면 더 비싸게 사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

사점을 제시했다. 물가를 측정하는 

가격지수가 포장 크기 축소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실제 식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간 식품 물가상승률이 거의 

4%가량 낮게 집계됐을 가능성을 지

적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

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

다. 다만 연구진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하나는 소비자들이 단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주별로 단위가

격 표시 의무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 주에서는 마트가 선반

에 단위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

다. 

당분이 많은 식품에서 축소 경향

이 강한 이유로는 소비자 선호 변화

나 설탕세(sugar tax) 같은 정책 요

인이 거론된다. 실제로 연구는 2015

년 캘리포니아에서 가당음료세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소형화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비용 보전이나 이익 확

대를 위해 포장 크기를 줄였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번 연구

는 이를 직접 검증하지는 않았다. 

다만 소비자들의 ‘슈링크플레이

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

이 노골적인 방식은 피하려 할 것이

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됐던 2012년

부터 19년까지 인플레이션은 거의 

1-2%대였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된 2021년 이후는 이번 연구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최근 진행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은 제대로 반영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자율주행 다시 시동… 웨이모 테스트 
복귀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이 자율주행차(AV) 경

쟁에 다시 뛰어 들 예정이다. 한때 

보스톤이 선도할 것으로 기대됐으

나 최근 자율주행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업계는 여

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 관련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산

업의 현재와 매사추세츠주의 과제

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행

사에서는 자율주행 선도 기업 웨이

모(Waymo)가 보스턴 지역 테스트

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보스턴에 글로벌 본사를 둔 모셔

널(Motional)이 올해 라스베이거

스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적 기반 부

족을 모빌리티 혁신의 가장 큰 걸림

돌로 지적했다. 현재 미국 여러 주

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

용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매사추

세츠주는 아직 관련 법적 틀이 명확

하지 않다. 이 때문에 웨이모는 주 

의회에서 무인 차량의 공공도로 운

행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지지하

며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웨이모 측은 보스턴에서 재개될 

테스트 차량에는 당분간 안전요원

이 탑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와 적절한 인허가가 선행돼야 

완전 무인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

이다. 다만 자율주행 확산이 우버 

및 택시 등 관련 일자리에 미칠 영

향 때문에 노동계 반발 가능성도 제

기된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공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이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다

며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스

쿨버스 정지 표지판 인식 문제 등 

구체적 안전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는 지적도 나왔다. 

투자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다. 

자율주행 산업은 아직 수익성이 확

립되지 않아 대규모 자본이 지속적

으로 투입돼야 한다. 웨이모는 최

근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확

장 여력을 확보했지만, 다른 기업들

은 자금 경쟁에서 부담을 안고 있다

.  

업계는 자율주행 시장이 한 기업

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 경

쟁 구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시에 매사추세츠주가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기업 투자와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칙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제도적 명확

성이 혁신 유치의 핵심이라고 강조

했다. 

자율주행차가 보스턴 교통 환경

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

지수지만, 기술·정책·투자가 맞

물릴 경우 다시 한 번 도약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UMass 연구, 우려와 달리 노골적 과거제품의 용량축소는 적어  
물가지수 용량 축소 반영못해 인플레이션 4%가량 저평가 가능성  

보스턴 기업 모셔널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출시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C%8A%88%EB%A7%81%ED%81%AC%ED%94%8C%EB%A0%88%EC%9D%B4%EC%85%98-%EB%B6%88%EB%A7%8C-%EA%B3%A0%EC%A1%B0%EC%8B%9C%EC%9E%A5%EC%A0%84%EC%B2%B4%EC%84%9C-%EC%A0%9C%ED%92%88%ED%81%AC%EA%B8%B0-%EC%9E%91%EC%95%84%EC%A0%B8/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C%9E%90%EC%9C%A8%EC%A3%BC%ED%96%89-%EB%8B%A4%EC%8B%9C-%EC%8B%9C%EB%8F%99-%EC%9B%A8%EC%9D%B4%EB%AA%A8-%ED%85%8C%EC%8A%A4%ED%8A%B8-%EB%B3%B5%EA%B7%80-%EC%B6%94%EC%A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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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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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년 유리 기업 코닝, AI 시대 '숨은 승자'로 부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광

섬유 산업이 인공지능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올랐다. 한때 수십 년간 수익을 내지 못해 

매각 압박까지 받았던 광섬유 기업 코닝

(Corning)의 이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구용 유리로 토머스 에디슨 시대부터 

이름을 알린 175년 역사의 코닝은 오랫동안 

‘전통 제조기업’ 이미지가 강했다. 특히 

광섬유 케이블 사업은 약 20년 가까이 큰 수

익을 내지 못해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다. 그

러나 AI 데이터센터 확산 경쟁이 본격화되

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코닝은 메타(Meta)에 약 60억 달러 규모의 

광섬유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메타가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빠

르게 늘리면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 전송 

수단으로 광섬유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코

닝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도 추가 공급 계

약을 논의 중이다. 

왜 광섬유인가 

AI 시대에 광섬유가 각광받는 이유는 물

리 법칙에 있다. 전기 신호(전자) 대신 빛(광

자)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속도는 더 빠르고 

에너지 소모는 더 적다. 코닝 측에 따르면 단

거리에서도 광 전송은 전자 대비 약 3배 효

율적이며, 장거리에서는 그 격차가 20배 수

준까지 벌어진다. 

과거 광섬유는 주로 도시와 도시, 대륙과 

대륙을 잇는 장거리 통신망에 쓰였다. 하지

만 이제는 데이터센터 내부, 즉 서버와 서버

를 연결하는 ‘초밀집 네트워크’에서 수요

가 폭발하고 있다.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이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 

‘코닝 방식’의 승부수 

코닝의 경쟁력은 수직계열화에 가깝다. 

핵심 공정과 장비를 외주에 거의 맡기지 않

고 직접 설계·제작한다. 초투명 유리를 고

온 화염으로 가공해 머리카락 굵기의 유리

섬유를 수십 마일 길이로 뽑아내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인력 운영도 장기 관점이다. 사업 방향이 

바뀔 때 대규모 해고 대신 엔지니어를 재배

치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다. 코로나19 이

후 매출이 6분기 연속 감소했을 때도 공장 축

소 대신 일부 급여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

식을 택했다. 당시 ‘과잉 인력’으로 보였

던 인력이 지금은 급증한 주문을 소화하는 

핵심 자원이 됐다. 

코닝, 세계 최고의 광섬유 회사 

코닝은 사실상 광섬유를 발명한 회사로 

초저손실 광섬유의 선구자이다. 일본의 수

미토모(Sumitomo)가 소재 과학면에서는 코

닝과 비슷한 수준으로 꼽히지만 손실 최소

화 기술은 최고로 꼽힌다. 특히 연구실에 있

는 기술을 산업규모로 만들어 내는 데도 타

의 추종을 불허한다.  

기술력있는 엔지니어보유로 수율관리가 

잘되며 초대형 생산규모와 자동화 생산라인

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있다. 더구나 굽힘에 

강한 굽힘광섬유 및 서버 내부용 섬유에 있

어 빅테크들과 직접 협업으로 인해 AI 데이

터 센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다 

현재 코닝은 사실상 생산 가능한 물량을 

모두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강하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측면에서 주가수익비율

(PER) 66.75로 고평가 되어 있다. 따라서 애

널리스트들은 주가에 이미 ‘모든 것이 순

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둔화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변수는 설치 인력 부족이다. 광섬

유는 생산뿐 아니라 정밀한 설치와 연결(스

플라이싱) 작업이 중요해 숙련 노동력이 필

수다. 

다음 무대는 ‘서버 내부’ 

코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버 내부에 

직접 들어가는 ‘코패키지드 옵틱스(co-

packaged optics)’ 기술도 준비 중이다. 이

는 반도체 칩과 광통신 부품을 더 밀접하게 

결합해 데이터 이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

식으로,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기업들도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코닝은 첫 10억 마일의 광섬유를 생산하

는 데 거의 50년이 걸렸지만, 두 번째 10억 마

일은 8년 만에 달성했다. 다음 10억 마일은 

그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랜 시간 적자를 감수하며 기술을 지켜

온 선택이, AI 시대에 들어 ‘신의 한 수’

가 된 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산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화려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

는 인프라 기업일 것으로 예측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mailto:help@bostonkoreancatholic.org
tel:+1-617-558-2711
mailto: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https://www.bostonkoreancatholic.org
https://bostonkorea.com/news/175%EB%85%84-%EC%9C%A0%EB%A6%AC-%EA%B8%B0%EC%97%85-%EC%BD%94%EB%8B%9D-ai-%EC%8B%9C%EB%8C%80-%EC%88%A8%EC%9D%80-%EC%8A%B9%EC%9E%90%EB%A1%9C/?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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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의 베팅… 워터타운 바이오텍 오르나 
24억달러 인수 합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가 매사추세츠

주 워터타운(Watertown, MA)에 본

사를 둔 바이오텍 오르나 테라퓨틱

스(Orna Therapeutics)를 최대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오르나는 최근 렉시스넥시스

(LexisNexis)의 특허 기반 혁신 순

위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

장 혁신적인 바이오텍 스타트업’으

로 선정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기업이다. 

이번 거래에 따라 오르나는 선지

급금과 임상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추가 지급을 포함해 최

대 24억 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릴

리는 오르나의 핵심 기술인 ‘서큘

러 RNA(circular RNA)’ 치료제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차세

대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에서 중

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보스턴 지역 투자 확대하는 릴리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릴리

는 최근 몇 년간 보스턴 바이오 클러

스터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릴리는 2024년 포트포인트 지

역 네코(Necco) 스트리트에 12층, 약 

34만6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릴리 

시포트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었으

며, 이곳을 유전의학 연구의 핵심 거

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포트 

지역 645 서머 스트리트 건물 7만5천 

스퀘어피트를 추가 임차해 건물 전

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릴리는 ▶심혈관·대사

질환 및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 슈

퍼루미널 메디슨스와 최대 13억 달

러 규모 계약 체결, ▶님버스 테라퓨

틱스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공동 개

발, ▶보스턴 바이오텍 악티스 온콜

로지 IPO에서 약 1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 등을 진행하며 보스턴 지역 내 

존재감을 키워왔다. 

오르나의 성장 과정 

오르나는 2021년 2월 시리즈 A에

서 1억 달러, 2022년 8월 시리즈 B에

서 2억2,100만 달러를 유치하며 빠르

게 성장했다. 2024년에는 케임브리지 

기반 RNA 전달 기술 기업 리네게이

드(ReNAgade)를 인수해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강화했다. 오르나의 엔지

니어드 서큘러 RNA와 리네게이드

의 지질나노입자(LNP) 전달 기술을 

결합해, 환자 체내에서 직접 세포 치

료 효과를 내는 접근법을 개발한다

는 전략이었다. 

두 회사 통합 이후 일부 인력 감원

이 있었으며, 리네게이드 CEO였던 

아밋 문시는 통합 법인 CEO를 맡았

다가 2025년 3월 개인 사유로 물러났

다. 이후 최고과학책임자(CSO)였던 

조셉 볼렌이 CEO를 맡았다. 

볼렌 CEO는 릴리와의 합병에 대

해 “환자 중심 치료제 개발을 선도

해온 릴리와 힘을 합쳐 기술의 잠재

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버텍스와의 협력도 진행 

오르나는 이미 여러 제약사와 협

력해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2025년 

초에는 자회사 리네게이드를 통해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3년간의 공

동 연구 계약을 맺고, 겸상적혈구병

과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빈혈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 계약으로 오르나는 

전환사채 투자를 포함해 6천500만 달

러의 선급금을 받았다. 

버텍스는 이미 해당 질환 치료제 

‘카스게비(Casgevy)’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환자의 세포를 체외에

서 편집한 뒤 다시 주입하는 방식(ex 

vivo)으로, 치료 과정이 길고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오르나의 기술

은 체내(in vivo)에서 직접 치료 효과

를 내는 접근을 지향해, 향후 환자 편

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가능

성이 있다는 평가다. 

<전체 기사 읽기>

회사 처분한 제너레이션 바이오, 
케임브리지 본사 리스 조기 해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회사의 로열티를 매

도한 바이오텍 제너레이션 바이

오(Generation Bio)가 케임브리

지 비니 스트리트에 소재한 본사 

리스 계약을 조기 종료하며 2,150

만 달러를 지급했다.  

앞서 제너레이션 바이오는 2

월 10일 바이오 로열티 자산 인수 

기업인 조마(Xoma Royalty 

Corp.)에 인수되는 거래를 마무

리했다. 인수가는 주당 4.29달러 

기준으로, 발행주식 674만 주를 

적용하면 총 약 2,900만 달러 규

모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에 따르

면, 이 회사는 인수 종료와 함께 

케임브리지(301 Binney St.)에 

위치한 본사 임대 계약도 해지했

다. 제너레이션 바이오는 2018년

부터 이 건물에서 약 7만1,500스

퀘어피트 규모의 연구개발

(R&D), 실험실 및 사무공간을 

사용해왔다. 해당 리스 계약은 

원래 2029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

러나 증권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조건으로 

건물 소유주인 바이오메드 리얼

티( BioMed Realty )계열사에 

약 2천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아틀라스 벤처(Atlas 

Venture)가 설립한 제너레이션 

바이오는 한때 유망한 유전자 치

료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피델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

ments)와 웰링턴 매니지먼트

(Wellington Management )등으

로부터 2억3,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았고, 2020년 6월 나스닥 

상장에도 성공했다. 회사는 지질 

나노입자를 활용해 T세포에 소

간섭 RNA(siRNA)를 선택적으

로 전달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 

기술을 개발해왔다. 

직원 수는 2023년 말 174명으

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 2024년 초 전체 인력의 

40%에 해당하는 68명을 감원했

고, 2025년 여름에는 직원의 약 

90%를 추가로 해고했다. 업계 매

체  피어스바이오텍 (Fierce 

Biotech)은 회사가 핵심 기술을 

임상 단계까지 진입시키기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고 보도했다. 

조마(Xoma)는 신약 개발사

들이 보유한 향후 판매 로열티 

자산을 인수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한다. 최근 보

스턴 지역 바이오 업계가 투자 

위축과 자금난을 겪으면서, 재무

적으로 어려운 바이오텍을 대상

으로 한 인수를 확대하고 있다. 

월댐 소재 뮤럴 온콜로지(Mural 

Oncology )역시 주요 파이프라

인 실패와 구조조정 이후 인수된 

바 있다. 

한편 보스턴·케임브리지 지

역에서는 바이오 업황 둔화 여파

로 실험실 공실률이 크게 오른 

상태다. 팬데믹 기간 급증한 바

이오 투자와 신규 연구시설 건설

이 현재 시장 수요를 웃돌고 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건

물(301 Binney St.)은 또한 최근 

다른 임차인을 잃었다. 크로노스 

바이오(Kronos Bio)는 지난해 

이 건물에서 약 4만500스퀘어피

트 공간 임대를 조기 종료하며 

2,250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후 

인수됐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케임브리지 본사 리스 조기 해지에 2,150만 달러 지급

https://bostonkorea.com/news/%EC%9D%BC%EB%9D%BC%EC%9D%B4-%EB%A6%B4%EB%A6%AC%EC%9D%98-%EB%B2%A0%ED%8C%85-%EC%9B%8C%ED%84%B0%ED%83%80%EC%9A%B4-%EB%B0%94%EC%9D%B4%EC%98%A4%ED%85%8D-%EC%98%A4%EB%A5%B4%EB%82%98-24%EC%96%B5%EB%8B%AC%EB%9F%AC-%EC%9D%B8%EC%88%98/?page=2
https://bostonkorea.com/news/%ED%9A%8C%EC%82%AC-%EC%B2%98%EB%B6%84%ED%95%9C-%EC%A0%9C%EB%84%88%EB%A0%88%EC%9D%B4%EC%85%98-%EB%B0%94%EC%9D%B4%EC%98%A4-%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EB%B3%B8%EC%82%AC-%EB%A6%AC%EC%8A%A4-%EC%A1%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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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

턴 지역이 처음으로 2025 미슐랭 가이드 노스

이스트 시티즈 (Northeast Cities)에 포함되면

서, 단순한 스타 레스토랑을 넘어 다양한 부문

에서 지역 식당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합리적

인 가격에 훌륭한 맛을 제공하는 ‘비브 구르

망(Bib Gourmand)’과 방문 가치를 인정받

은  ‘미슐랭  추천(MICHELIN Recom-

mended)’, 그리고 독립적인 칵테일 어워드

까지,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의 외식 문화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주에 다룬 311 오마카세

(Three 1 One Omakase)의 미슐랭 1스타 소식

에 이어 이 세 가지 부문의 의미와 대표 식당들

을 살펴본다. 

미슐랭 칵테일 어워드(MICHELIN Cocktail 

Award) 

미슐랭 칵테일 어워드(MICHELIN Cock-

tail Award)는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칵테

일로 심사위원단을 사로잡은 믹솔로지스트

(mixologist)에게 수여되는 특별상이다. 단순

히 한두 잔의 인상적인 칵테일이 아니라, 전체 

칵테일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음식과의 조화, 

창의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5년에는 동북부 5개 지역에서 총 5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보스턴에서는 마하니

욤이 그 영예를 안았다.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의 타이 칵테일 프로그램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hompon “Boong” Boonnak : Mahaniyom 

(마하니욤) 

브룩라인(Brookline)의 타이 요리 전문점 

마하니욤(Mahaniyom)은 미슐랭 칵테일 어워

드(MICHELIN Cocktail Award)와 비브 구

르망(Bib Gourmand)을 동시에 수상하며 음

식과 주류 프로그램 모두에서 탁월함을 인정

받았다.  

수상의 주인공은 촘폰 “붕” 분낙(Chom-

pon “Boong” Boonnak)이다. 

마하니욤은 태국 타파스 스타일 음식과 개

성 있는 칵테일을 하나의 경험으로 엮어낸다. 

음식과 주류가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구

조가 강점이다.  

주소: 236 Washington St., Brookline, MA 

02445, USA 

웹사이트 : https://www.mahaniyom-

boston.com/ 

운영 시간: 

월, 수–목: 런치 11:30–14:00 / 디너 16:00–

22:00 

금, 토: 런치 11:30–14:00 / 디너 16:00–23:00 

일: 런치 12:00–14:00 / 디너 16:00–22:00 

비브 구르망(Bib Gourmand) 

‘비브 구르망(Bib Gourmand)’은 ‘합리

적인 가격에 훌륭한 품질의 요리’를 제공하

는 식당에 주어지는 미슐랭의 인정이다. 스타

와는 다른 기준이지만, 실질적인 만족도와 접

근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Pagu (파구) 

케임브리지 중앙광장에 위치한 파구(Pagu)

는 스페인과 일본, 아시아 스타일을 결합한 아

시안 퓨전 타파스 레스토랑이다. 독창적인 메

뉴 구성과 균형 잡힌 풍미, 그리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점이 주목받았다. 다양한 타파

스 디쉬와 계절별 메뉴는 캐주얼하면서도 세

련된 경험을 제공한다. 

주소: 310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USA 

웹사이트: https://gopagu.com/ 

운영 시간: 

목–토: 17:00–22:00 

일–수: 17:00–21:00 

미슐랭 추천(MICHELIN Recommended) 

미슐랭 추천(MICHELIN Recommended)

은 별이나 비브 구르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슐랭 가이드에 실릴 만큼 충분히 뛰어난 요

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 부여되는 분류다.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 

Somaek (소맥) 

보스턴 다운타운에 위치한 소맥(Somaek)

은 전통 한식(Korean cuisine)을 중심으로 운

영되는 레스토랑이다. 다양한 반찬(banchan)

과 정통 한식 메뉴, 그리고 한국식 맥주·소주 

칵테일까지 아우르는 구성으로 현지인과 다양

한 인종 고객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인 

고객뿐 아니라 로컬 다이너들에게도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미슐랭 추천(MICHELIN 

Recommended)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주소: 11 Temple Pl., Boston, MA 02111, 

USA 

웹사이트: https://www.somaek.com/ 

운영 시간: 웹사이트 참조 (주로 점심·저녁 

영업) 

이번 선정은 보스턴·케임브리지 외식 지도

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슐랭 칵테일 어워

드(MICHELIN Cocktail Award)’는 바 문

화를 조명했고, ‘비브 구르망(Bib Gour-

mand)’은 ‘가성비’ 높은 맛집을 세계에 

소개했으며, ‘미슐랭 추천(MICHELIN 

Recommended)’은 숨은 보석 같은 레스토

랑을 부각시켰다. 

미슐랭 가이드의 다각적 시선은 이제 보스

턴의 다양한 맛과 경험을 글로벌 미식 무대 위

에 올려놓고 있다. 이번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

다.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떤 새로운 미식 이야기

를 써 내려갈지 주목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 미슐랭 가이드: 칵테일부터 비브 구르망, 추천 식당까지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슐랭 추천(MICHELIN Recommended) Somaek (소맥)

tel:+1-857-600-6755
https://dependableusa.com
tel:+1-617-458-2733
tel:+1-508-381-9519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B%AF%B8%EC%8A%90%EB%9E%AD-%EA%B0%80%EC%9D%B4%EB%93%9C-%EC%B9%B5%ED%85%8C%EC%9D%BC%EB%B6%80%ED%84%B0-%EB%B9%84%EB%B8%8C-%EA%B5%AC%EB%A5%B4%EB%A7%9D-%EC%B6%94%EC%B2%9C-%EC%8B%9D%EB%8B%B9%EA%B9%8C%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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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는 가히 전례가 

없을 정도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

로를 개선하고, 인간의 개발 과정을 돕는 ‘

가속화 사이클’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소

프트웨어 산업의 지형은 단순한 표층이 아니

라 뿌리부터 재편되고 있다. 한때 고연봉의 

상징이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

업은 공포와 기대가 교차하는 질문의 대상이 

됐다. 

과연 개발자의 시대는 끝나는 것일까. 결

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시장은 붕괴되

지 않고 오히려 확장될 것이며, 개발자의 역

할은 사라지는 대신 ‘고용된 노동자’에서 

‘가치를 설계하는 주체’로 전환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축복: 한계 비용이 사라

진 세계 

개발자들이 높은 보상을 받아온 이유는 개

인의 희소성이나 재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 그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특유의 경

제구조, 즉 공급량이 늘어나도 비용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생각해보자. 뛰어난 

디자인의 물병을 100개 팔 때와 1억 개 팔 때

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생산 설비,원자재, 물류

,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리스크와 비용도 늘

어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다르다. 혁신적인 앱

이나 게임을 한 번 만들면, 이를 100명에게 배

포하든 1억 명에게 배포하든 추가 비용은 거

의 없다. 이미 전 세계 사용자가 스마트폰과 

PC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

프트웨어는 복제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산업이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개선한 한 명의 개발자가 있다고 하자. 그 결

과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유튜브를 더 빠르고 

쾌적하게 즐기고, 각 사용자가 연간 단 1원만 

가치를 지불하더라도 해당 개발자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수십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압도적인 수익 구조

이자, 개발자가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다. 

AI 시대, 직업은 흔들리고 산업은 폭발한

다. AI의 등장은 개발자라는 ‘직업’에는 

위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

업 관점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기회다.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용은 

숙련된 개발자의 인건비였다. 실력 있는 개

발자를 고용하려면 수억 원의 연봉을 감수해

야 했다. 하지만 이제 AI는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를 수정하며,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영

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그 결과 개발 

비용은 혁명적으로 낮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비용이 줄어들어도 소프트

웨어의 수익 구조—복제 비용이 거의 없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은 자본으로 더 강력한 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익률은 극대화되고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있다. 개발자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소

프트웨어의 영향력과 총량은 폭발적으로 늘

어나는 역설적인 국면이다. 

‘직원’이라는 게임을 끝낼 시간 

이 변화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개발자라면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 ‘직원’이라는 불리

한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발팀을 꾸리고 자본을 

조달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 아이디어

보다 실행 비용이 더 큰 장벽이었다. 

그러나 AI는 이 공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

다. 오늘날 한 명의 개발자는 AI를 활용해 수

십 명, 수백 명의 주니어 개발자와 같은 생산

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거의 개발자가 주어

진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숙련 노동자였다면, 

미래의 개발자는 AI를 통해 가치를 설계하

고 시장을 정의하는 1인 기업가에 가깝다. 

결국 인공지능은 개발자의 일자리를 빼앗

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개발자를 ‘코딩

’이라는 반복적 노동에서 해방시켜, 비즈니

스 임팩트와 문제 정의라는 본질적인 영역으

로 밀어 올리고 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AI라는 가

장 저렴하고 강력한 레버리지를 손에 쥔 지

금, 각자가 자신만의 소프트웨어 제국을 설

계할 시점이다. 개발자의 시대는 끝나지 않

았다. 다만, 개발자의 정의가 바뀌고 있을 뿐

이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AI가 바꾸는 소프트웨어 산업...
개발자의 소멸이 아닌 '전환'에 대하여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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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렌디피티 코드(Serendipity Cord)' 를 이루는 5가지 영적 태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

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

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세렌디피티 코드(Serendipity Cord)’

란 의도하지 않았지만, 뜻밖에 가치 있는 것

들 발견하는 능력을 말한다. 1754년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처음 사용했던 용어

이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발견할 준

비가 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우연’을 말

한다. “세렌디피티 코드”에 대한 답이다. 

“왜 같은 우연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의미

를 발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낼

까?” 

‘세렌디피티 코드’를 이루는 5가지 핵

심 요소는 첫째 열린인식이다. 계획에 없던 

사건을 방해물이 아니라 신호로 보는 것이

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에서 “이것

이 나에게 뭘 말해주지?”를 생각하는 것이

다. 둘째 실패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실패를 

끝이 아닌 자료(data)로 본다. “잘못됨”

이 아니라 “다른 길의 단서”로 보는 것이

다. 셋째 질문하는 태도이다. 세렌디피티는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질문은 우

연을 붙잡는 그물이다. “왜 지금 이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 말이 마음에 걸릴까

?”  

넷째 연결 능력을 말한다. 전혀 사건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나중에 연결해 본다. 즉각

적 이해보다 시간을 허락한다. “지나고 보

면 알겠더라”의 영역이다. 다섯째 용기 있

는 반응이다. 우연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 우

연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르다. 작은 순종이 

큰 전환점이 된다. 세렌디피티 코드의 영적 

해석,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세렌디피티 코

드란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감수성

”이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믿음의 

눈에는 부르심이다. 시간 속에서 해독되는 

‘하나님의 코드’인 것이다. 

성경 속 세렌디피티 코드 핵심 본론을 보

면, 요셉의 실패의 코드(창 50:20)를 볼 수 있

다. 요셉의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는 불행의 

연속이다. 형들의 시기, 노예로 팔림, 억울

한 누명, 감옥 생활 등 그러나 요셉은 말한

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

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이다. 

요셉은 사건을 즉시 해석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 채 시간을 견뎠다. 

바울의 막힘의 코드(행 16:6-10)를 보게 

되면, 바울은 선교의 문이 연속해서 막히게 

된다.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 비두니아로 가려 했으나 또 허락하지 않으

셨다. 그때 밤에 환상이 나타난다. “마게도

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

늘”(행 16:9)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수정의 신호였다. 하나님은 때로 “열어주

심”이 아니라 “막으심”으로 인도하신다

. 

‘세렌디피티 코드(Serendipity Cord)’

를 이루는 5가지 영적 태도는 위의 5가지 핵

심 요소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 열린 인식이

다. “왜 하필 나에게?”에서 “왜 지금 이 

사건인가?” 둘째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신

앙을 말한다. 하나님은 실패도 낭비하지 않

으신다. 셋째 질문하는 믿음을 말한다. 질문

은 불신이 아니라 해석의 시작인 것이다. 넷

째 연결을 기다리는 인내를 말한다. 믿음은 

성급한 결론을 거절한다. 다섯째 작은 순종

을 말한다. 우연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그 우

연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신앙이란 우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해석되는 삶이다. 인간의 눈에는 우

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눈에는 섭리

로 보이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

하나님의 코드(섭리)’인 것이다. 오늘 각

자의 삶에서 일어난 ‘작고 불편한 사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호로 다시 마음

으로 읽어보시길 축복한다. 할렐루야!!

유재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 

https://www.linkedin.com/in/jaeyong-yoo-71414984/

https://bostonkorea.com/news/%EC%84%B8%EB%A0%8C%EB%94%94%ED%94%BC%ED%8B%B0-%EC%BD%94%EB%93%9Cserendipity-cord-%EB%A5%BC-%EC%9D%B4%EB%A3%A8%EB%8A%94-5%EA%B0%80%EC%A7%80-%EC%98%81%EC%A0%81-%ED%83%9C%EB%8F%84/?sca=%EC%B9%BC%EB%9F%BC
https://bostonkorea.com/news/%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ai%EA%B0%80-%EB%B0%94%EA%BE%B8%EB%8A%94-%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82%B0%EC%97%85%EA%B0%9C%EB%B0%9C%EC%9E%90%EC%9D%98-%EC%86%8C%EB%A9%B8%EC%9D%B4-%EC%95%84%EB%8B%8C/?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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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산길과 흙

길, 숲길 등 자연 지형에서 달리는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인구도 늘고 있다. 트레일

러닝은 단순히 산길을 달리는 활동을 넘어 

신체와 정서적 안정감, 기능적 능력 전반

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어 많은 러너가 

트레일러닝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좋아

지는 운동’이라고 표현한다. 

트레일러닝은 오르막, 내리막, 비포장 

지형을 반복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하체 근

력이 강화되고 코어가 활성화된다. 고도 

변화에 따라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돼 지

구력도 향상된다. 자연 속 자극과 경관은 

뇌신경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일정한 리듬

의 움직임이 우울과 불안을 완화한다. 

다만 트레일러닝은 지형 변화가 크기 때

문에 자세가 무너지면 부상도 쉽게 발생한

다. 자신의 체력과 근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도와 거리를 늘리면 여러 근골

격계 질환을 겪을 수 있다. 트레일러닝으

로 뛰는 지면 환경은 매우 불규칙하기 때

문에 발목이 안과 밖으로 쉽게 꺾여 발목 

염좌가 흔하게 발생한다.  

내리막길에서는 발이 앞으로 쏠리며 무

릎이 흔들리기 쉽다. 이로 인해 무릎 앞쪽

에 통증이 나타나는 슬개대퇴통증증후군

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트레일러닝 초

보자에게 가장 흔한 내리막길 부상 중 하

나다. 또한 속도가 빨라질수록 상체가 뒤

로 눕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허리에 과도

한 힘이 들어가기 쉬운데, 이러한 자세는 

고관절과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하지센터 박기범 센터장은 “내리막길은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지면 충격이 

증가해 트레일러닝에서 가장 부상 위험이 

높은 구간”이라며 “내리막길 부상을 예

방하려면 하체 근력과 코어 안정성을 꾸준

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달릴 때에는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접지력이 뛰어난 트레일러닝 전용화를 착

용하는 것도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트레일러닝은 모래와 돌, 자갈이 섞인 

길을 달리기 때문에 접지력이 강하고 발을 

보호해주는 전용 신발이 필요하다. 등산화

는 무겁고 딱딱해 빠른 러닝에 부적합하고

, 일반 러닝화는 접지력과 측면 안정성이 

부족해 미끄러지거나 발목이 꺾일 확률이 

높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하지센터 박기범 센터장은 “트레일러닝

을 마친 후에는 충분한 회복으로 근육 피

로를 관리해야 한다. 만약 붓기와 멍, 통증

이 점점 심해진다면 발목과 무릎 인대 손

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진료가 필요하

다”며 “러닝 중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가 

아프거나, 내리막에서만 유독 심한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링도 체력도 잡는 트레일러닝, 다치지 않고 
시작하는 법”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힐링도 체력도 잡는  
트레일 러닝, 
다치지 않고 시작하는 법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요즘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트레일러닝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

원 정형외과 박 기범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

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https://bostonkorea.com/news/%ED%9E%90%EB%A7%81%EB%8F%84-%EC%B2%B4%EB%A0%A5%EB%8F%84-%EC%9E%A1%EB%8A%94-%ED%8A%B8%EB%A0%88%EC%9D%BC-%EB%9F%AC%EB%8B%9D-%EB%8B%A4%EC%B9%98%EC%A7%80-%EC%95%8A%EA%B3%A0/?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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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가 휘몰아칠 거라는 일

기예보에 아침 일찍 장을 보러 트

레이더 조로 차를 몰았다. 평소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료품점에서 이번 일기예보의 

기세를 체감한다. 다른 사람들이 

모는 카트 안을 곁눈질하며 선반 

위에 진열된 빵과 물을 카트에 옮

겨 담았다. 그렇게 내 주위 모든 

방향에서 사람 손을 타고 식료품

이 분주히 오르내리는 모습이 내 

불안을 더했다. 최악의 사태를 예

상해 최선으로 대비하는 사람들

이 내뿜는 묘한 기운 속에서 서로 

갈 길을 내주며 가다 서다 공들여 

장을 보았다. 이 같은 상황과 행동

으로부터 피치 못할 소속감을 느

끼면서 말이다.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한다는 비장한 구호가 어

디선가 울려 퍼지는 듯도 했다.  

드디어 쉴 새 없이 눈이 내린다

. 온 세상 소음과 색채가 시리게 

옷을 갈아입는다. 달갑지 않은 소

식을 기다리는 마음도 간절했던 

모양인지 월요일은 휴교라는 애

들 학교 이메일에 마음이 놓인다. 

커피를 내려마시면서 함박눈이 

공중에다 무작위로 점을 찍는 창 

밖을 내다본다.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만 보는 사람은 그 

풍경 곁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

는 우아한 운명. 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으므로 눈발이 잦

아든 틈을 타 홀린 듯이 두꺼운 외

투를 챙겨 입는다. 부츠를 찾아 신

고 현관문을 연다. 아무도 밟지 않

은 눈길 위로 발자국을 새긴다. 새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이 세상에 

내 체온을 선보인다. 감히 인간으

로서 거역할 수 없는 기후 아래 내 

키만 한 삽을 두 손으로 치켜든다

.   

폭설이 그친 이후 남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며칠에 걸쳐 영영 멈

출 수 없을 것만 같은 삽질을 했다

. 한 삽씩 눈을 퍼다 드라이브웨이 

주변을 볼품없는 얼음산맥으로 

둘렀다.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게 하는 이 끈질긴 삽질에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면이 있

었다. 일단 온몸이 다 쑤시니까 몸

에 통증 없는 일상으로 제발 돌아

가고 싶도록 한 점. 쌓인 눈 속을 

파고 드는 삽날이 거인 팥빙수 떠

먹는 소릴 내면서 우리한테 신경

질적으로 근면과 성실을 요구한

다고 착각하게 만든 점. 제설기 없

고 제설차를 부르지 않는 우리의 

애매한 체력과 재력을 분석하려

다 포기하게 한 점. 결국 단순하게 

이제부터 장 볼 때 돈 좀 아껴 써

야 하나 잠시 반성해보게 되고 말

이다. 하지만 삽질 뒤의 폭식이야

말로 살 맛나는 노동이다. ‘삽질

’ 좋아.

 

[인류연재]  삽질과 겸손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2월 15일 - 2월 21일  

● 운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위기가 싫더라도 전
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

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무리하지 마세요. 금전 융통이 되
지 않아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망설이고 있다면 적당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5, 20일 길일. 16, 17일 주의.

쥐띠 |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야

● 운수: 소신껏 뜻을 펼치게 되는 여건이 갖추어질 것입니
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 애정: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위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16,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소띠 |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 운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마음마저 약해지지 마세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 금전: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득
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 애정: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
적인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판단하여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토끼띠 |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 운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로 인한 소화기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

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
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서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17, 21일 길일. 15, 18일 주의.

범띠 |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 운수: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행
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 금전: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일에 힘을 쏟다 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
의해야겠습니다. ● 애정: 상대에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화로 풀
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용띠 | 귀담아 들어주어야

● 운수: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
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 처리를 하세요. ● 애정: 아무것도 아닌 일도 평지풍
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더라도 맞서서 상대하지 마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뱀띠 | 열과 성을 다하도록

● 운수: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으니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에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것저것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는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 금전: 목표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적
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 애정: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해보세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줄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말띠 | 최선을 다해

● 운수: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
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배필을 놓칠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8,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양띠 |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 운수: 눈앞에 홈런 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
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자금 사정에 나아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차츰 숨통이 트이게 되겠습니다. ●애정
: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랑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모임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5, 20일 길일. 19, 21일 주의.

닭띠 | 눈앞에 홈런 볼이 

● 운수: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
다.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들어

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금전 관리에 각별한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
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상대를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원숭이띠 | 심사숙고해서 

● 운수: 꽁꽁 얼었던 손도 마주 잡으면 금방 온기가 돌고 따
뜻해집니다. 주위 사람에게 협조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희망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매력을 느
끼는 상대가 나타납니다. 감정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급진전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21일 길일. 16, 20일 주의.

개띠 | 좋은 인연을 얻는 

● 운수: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곧 다가올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 가까운 곳에서만 찾지 말고 

크고 넓게 생각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보세요. 먼 곳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이 따
를 것입니다. ● 애정: 다소 서먹했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에 관한 생각의 
변화로 전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0일 길일. 15, 21일 주의.

돼지띠 | 크고 넓게 생각해야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6%A4%EC%BD%94%EB%A6%AC%EC%95%84-%EC%B9%BC%EB%9F%BC-%EC%9D%B8%EB%A5%98%EC%97%B0%EC%9E%AC-%EC%82%BD%EC%A7%88%EA%B3%BC-%EA%B2%B8%EC%86%90/?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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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Winter 

Events

Sri Sri Krishna Balaram (detail), published by Kansaripara Art Studio, about 
1910–20. Lithograph. Marshall H. Gould Fund. ► Plan your visit at mfa.org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Kids and Family

February 
Vacation Week
► 2/18–2/21

$5 Third Thursdays

Lunar New Year
► Thursday 2/19 
► $5 admission after 5 pm

Special Exhibition

Divine Color: 
Hindu Prints from 
Modern Bengal
► On view now




